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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 도시 방콕                   08-01-07

제가 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이 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오랜 만에 다시 찾아온 방콕은 대단히 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방콕 국제 공항은 광대한 현대식 공항의 모습을 지녔고 세계의 어느 대형 국제공항에 뒤지지 않을 공항이었습니다. 인구 800만명의 방콕을 찾아오는 외국방문객들은 한국에 찾아 오는 방문객들보다 많습니다. 인천공항을 출발할 때는 한 자릿 수의 기온이었는데 방콕은 도착 시각이 오후 3시 30분인데 기온이 섭시로 33도이었습니다. 방콕크에 거주하는 분들은 지금 겨울이라서 매우 시원해졌다고 했습니다. 섭시 33도이면 화시로는 91.4도인데 그런 기온이 선선하다는 방콕 주민의 말을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방콕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이유는 물가가 저렴한 것이 원인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도착한 날 잘 알려진 식당에서 일행이 함께 저녁 식사를 했는데 상류급 음식으로서 별로 험 잡을 수 없는 식사이었습니다. 그런 식사의 가격이 일인당 약  7달러 선이었습니다.  거리는 교통지옥으로 알려진 방콕 답게 자동차의 홍수라고 할찌 기나 긴 주차장이라 할찌 심한 교통체증을 보였습니다.  물론 자동차들이 좌측 통행을 하고 자동차의 운전대가 오른 쪽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오랜 만에 온 저에게는 약간 혼돈이 되었습니다. 애청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영국,일본, 홍콩, 태국, 싱가포어 등 국가들은 자동차가 좌측통행을 합니다. 교통 위반에 걸리면 경찰에게 현금을 주고 즉석에서 해결해버리는 관행은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도착일은 일찍 휴식을 취하고 이튿 날에는 왕궁을 관광했습니다. 왕궁은 광대한 궁전입니다. 가장 눈에 띠는 관광물을 들라고 한다면 여러 정교한 탑형 조형물들에게 금분으로 표면을 입혀 놓은 화려함이라고 하겠습니다. 태국에서는 왕을 거의 신성시합니다. 왕궁의 주요 건물에 들어가려면 모자를 벗고 신발도 벗어야 합니다.  시내 도처에 걸려 있는 욍의 사진을 향하여 손까락질을 하거나 왕을 폄하하는 언급을 하면 국민들이 신고하여 중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당도 있고 야당도 있지만 여야가 다 왕과 왕비를  숭배합니다.  2016년에 즉위한 국왕은 1952년 생입니다.. 그는 정치에는 가능한 한 직접적인 관여를 하지 않고 농민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왕정을 베풀고 왔습니다. 국왕운 왕자시대에 행실이 좋지 않았다고 해서 그의 선친 보다 국민의 존경은 덜 받고 있습니다. 왕궁의 관광은 나름대로 볼만한 곳이지만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 일행은 차오 푸라야 (Chao Phraya)강에 가서 긴  고속 보트를 한시간 대절하여 수상 관광을 했습니다. 강물은 탁했지만 파도가 제법 높아서 빨리 달리는 보트를 타고 파도를 타며 질주하는 쾌감은 추천할 만 합니다. 보트 위에서 강물에 빵 쪼각을 던지면 팔둑의 두배정도 되는 크기의 물고기들이 새까맣게 몰려와서 그런 먹이를  물고 가는 모습도 저를 동심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강의 서편에는 유명한 새벽사찰이 있습니다.  그 사찰의 정교한 구조와 모양은 사진기에 담지 않고 떠날 수 없는  명소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보트틀  타고 과일과  군것질 감을 파는 수상 상인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차오 푸라야 강의 관광을 마치고 저희 일행은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쇼인 사이암 니라미트 (Siam Niramit) 라는 명칭을 가진 디너쇼를 관람했습니다. 일생에 한번쯤은 볼만한 쇼이었습니다. 야한 장면도 없고 태국의 역사와 문화를 토대로 하는 우아하고 때로는 코믹한 쇼이었습디다.   끝  
